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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방송사 용인하고 공공재 내버린 사법부 강력 규탄!!

수원시는 즉각 항소하라!

지난 2월 10일 법원(수원지법 제4-1행정부)은 (구)경기방송 사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구)경기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구)경기방송 주주들은 방송으로 막대한 잉여금
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까지 얻게 되었다. 

경기지역 1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로운999 추진위원회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
명한다. 방송에 대한 공적책임을 등한시하고 23년간 종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일말 찾아볼 수 없
었던 경기방송의 폐업사태가 당신들의 잣대로는 정당하다는 것인가? 또한 경기지역 유일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을 이용해 벌어들였던 수백억 원의 이익금을 이대로 ‘먹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본래 해당 토지는 2001년 11월 14일 방송시설용지로 지정됐다. (구)경기방송 사측은 2012년 10월 26일 
방송시설용지를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원시는 2013년 1월 10일 지역방송사의 안
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방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비록 당시 방송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방송업을 전제로한 용도변경이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2020년 3월 16일 경기방송이 방송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0년 4월 29일 수원시가 행한 방송통신시설부지로의 원복결정은 타당한 
것이었다. 

지난해 3월 (구)경기방송 주주들은 20여 년 동안 흑자를 내던 회사를 지자체 지원이 줄어 적자가 예상된다
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조와 일말의 상의도 없이 폐업해버렸다. 그 후 이들은 언론사 운영을 전제로 받
은 ‘특혜’를 이용해 해당 부지에 임대사업을 이어나가려고 계획 중이다. 방송사업을 포기하면서도 부동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 바란다. 수원시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이미 지난 4월 라디오 방송사
업 유지를 바라는 수원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방송의 애청자들은 방
송의 공적책임을 등한시하고 본인들의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악덕사업자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도민의 주
파수를 빌려 본인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도망가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악덕자본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999 추진위원회는 99.9MHz 정상화를 위해 무급으로 1년째 투쟁하고 있는 (구)경기방송 노동자들과  
11개월째 청취권을 박탈당한 1,35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 2. 22.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공동행동 
등 새로운999추진위원회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